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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
구를 위해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394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외모 인식의 하위 유형인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10, 외모 관심도의 평균은 3.211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경제 
활동,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외모 만족도의 하위 유형인 얼
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127,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30으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
라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최종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또한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가 보통 혹은 높은 여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외모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모 인
식의 하위 요인인 외모 중요도가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 인식의 하위 요인인 외모 관심도
와 외모 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얼굴 만족도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여성, 외모 인식, 외모 만족도, 행복감

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on happiness. [Method]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obtained from 394 participants who are over 
25-year-old and major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Result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earance signific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was 3.210 in average and the average of appearance 
interests was 3.211, all of which showed higher levels.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in appearance significance 
depending on lifecycle, final academic background, residential region and marriage statu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depending on economic activity, marriage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Second, facial satisfaction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satisfaction was identified as 3.127 in average and the mean satisfaction on body was 2.630. This 
indicated that body satisfaction felt by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was considerably lower than facial satisfact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ial appearance were observed depending on lifecycle, final academic background, residential 
region, marriage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Considerable differences in body satisfaction were seen depending on 
final academic background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Moreover, women with less appearance significance and 
appearance intere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ith normal or higher appearance significance and appearance 
interests. Third, the effects of their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happiness indicated that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gave negative impacts on happiness. In contrast, the 
level of interest in appear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facial satisfaction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satisfaction gave positive impacts on happiness.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 
couple of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happiness of visually impair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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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지위 상승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

아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부 관

리, 화장, 성형수술, 체중관리 등 다양한 외모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외모란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합해진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각

적으로 보이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

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 연출에서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성격, 호감도, 느낌, 취향, 생각, 지위 직업 등을 파악할 수 있다[2]. 또한 외

모는 자기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성, 연령과 관련된 사회적 역

할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3]. 예전의 외모는 주로 얼굴 부분

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신체 전체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4], 다양

한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성인에게 있어 

외모는 이성교제, 결혼 등 사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승진, 사업, 마케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하게 된다[5].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

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외모에 대한 인식은 물론, 외모 만족도와도 직결된다[6]. 사람들은 객관

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타인과 

비교함으로써[7, 8]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인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이상적 신체 이미지는 사회ㆍ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

의 사회ㆍ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9].

이상적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 사이에서 불일치를 지각할 때 개인은 자기 신체에 

덜 만족하게 된다[10].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면 더욱 자신을 평가 절하

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어 대인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중요한 억압요인으로 작용한다[11]. 반

면, 외모에 만족하는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며, 외모가 사회적 역할 수행과 개개

인의 정체성 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 이미지를 더 많이 

인식한다[12]. 그 동안 진행된 많은 연구들[13, 14, 15, 16]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나 외모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Kim(1984)의 연구를 시초로 현재

까지 2천여 편 이상 진행되어 왔다[17].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19, 20, 2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 23, 24, 25],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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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27, 28, 29, 30]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유독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모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의 중

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론적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장애 정도나 기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조사ㆍ분석하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장애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외모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시각장애여성들의 외모 중요도와 관심도, 외모 만족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초석

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여성을 위한 뷰티와 패션 시장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하고,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25세 이상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각장

애여성연합회, 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각장애성인 여성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4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연령

이 25세 미만인 경우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누락된 경우, 응답이 지나치게 불성실하

다고 판단된 경우 등 18부를 제외한 39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최종학력, 경제활동 상태, 가족의 전체 수입,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실명시기 및 손상 정도, 주관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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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중년기, 노년기의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성인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

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는 Levinson(1978)의 ‘생애주기이론’[31]과 한국교

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그 대상을 25세 성인

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5~39세를 성인 전기로, 40~59세를 중년기로,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경제

활동 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족의 전체 수입은 200만원 미

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거주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

로 구분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미혼, 기타로 구분하였고, 실명 시기 및 손상 정도

는 Lowenfeld(1981)의 주장에 따라 선천적 맹, 후천적 맹, 선천적 저시력, 후천적 저시력

으로 구분하였으며[32], 이 때 선천적이라 함은 선천적이거나 5세 이전에 시각장애가 발

생한 경우를 말하고, 후천적이라 함은 5세 이후에 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

관적 건강 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시각장애성인 여성

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rea Division N % Area Division N %

life cycle

early period in adulthood 109 27.7
marital 

status

single 130 33.0

middle period in adulthood 190 48.2 married 238 60.4

late period in adulthood 95 24.1 other 26 6.6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231 58.6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118 29.9

college and upper 163 41.4 adventitious blind 21 5.3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175 44.4 congenital low vision 185 47.0

unemployment 46 11.7 adventitious low vision 70 17.8

non-economic activity 173 43.9
health 

status

non-healthy 76 19.3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56 39.6 average 132 33.5

2~4 million won 150 38.1 healthy 186 47.2

more than 4 million won 88 22.3 total 394 100.0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235 59.6

non-metropolitan area 159 40.4

조사 도구

외모 인식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다

[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모 인식을 일상생활에서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네일, 몸매관리, 패션 등 신체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구성요인을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로 설

정하였다. 외모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e(1996)가 제작하고[33], Han(200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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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도구[34]를, 외모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ang(1993)이 제작하고[35], 

Han(2006)이 사용한 척도를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설

문 문항은 외모에 대한 중요도 9문항(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등), 외모에 대한 관심도 9문항(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등)으로 총 18문항이고, 외

모의 중요도 및 관심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외모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 1개는 역산 처리하였다. Cronbachs α는 전

체 .879, 하위 영역별로는 외모 중요도 .843, 외모 관심도 .829로 높게 나타났다.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외모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정도를 의미한다[17].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

모 만족도를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구

성요인을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외모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Mendelson & White(1993)의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36]를 

Lee(2005)가 번안한 것[37]을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얼굴에 대한 만족도 8문항(나는 내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등), 신체에 

대한 만족도 5문항(나는 나의 몸매가 자랑스럽다 등)으로 총 13문항이고, 얼굴 및 신체

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 4개

는 역산 처리하였다. Cronbachs α는 전체 .803, 하위 영역별로는 얼굴 만족도 .710, 신

체 만족도 .794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이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포함한 일상에서의 주관적 만족감’으
로 정의하고,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세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각 

나라별로 1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할 당시 사용한 세계 행복감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5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갤럽이 일상적인 행복감 측정

을 위한 질문으로 제시한 것은 조사 전날의 감정 상태를 묻는 5문항으로, 많이 웃었는

지, 피로가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지, 온종일 존중받으며 지냈는지, 뭔가 재미있는 것을 

익히거나 했는지, 또 하루가 즐거웠는지를 묻는 질문들이다. 설문 문항은 일상에서의 만

족감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은 없다. Cronbachs α는 

.800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절차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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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학위논문[17, 34, 37, 38, 39, 40, 41, 42, 43]과 학술논문[20, 21, 27, 28, 44] 

등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

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로 시각장애인 교육 전문가 

1인, 시각장애 복지 전문가 1인, 의상심리 전문가 1인 등 3명에게 문항의 적절성 여부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2차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인 5명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항의 가독성 등

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각장애인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원이 시각장애인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시각장애인

에게 조사지를 읽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각장애 특수학교는 각 학교의 

전공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고, 안마사협회는 중앙회에서 각 지회로 협

조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구했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9월 6일과 7일 이틀간 경주

에서 열린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연수에 참가한 관리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에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412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회수된 설문

지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39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 결과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

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외모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

외모 인식은 신체와 외모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신체와 외모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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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인식하느냐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외모 인식을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

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ppearance significance & interest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Area Division M SD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ignificance 3.210 .6383

appearance interests 3.211 .6478

total 3.211 .5596

분석 결과,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     으로 나타났고, 외모 

관심도는 평균     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의 차이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

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경제 활동, 결혼 상태, 주관적 건

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인 전기 및 중년기 시각장애여성의 외

모 중요도가 노년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년기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외모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는 반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성인 

전기 및 중년기 시각장애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최종 학력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대

졸 이상의 학력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업자 집단이 주부나 학생 등 비형

제활동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 지역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수

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여성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여성에 비해 외모

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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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ppearance percep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appearance significance appearance interests total

M SD M SD M SD

life cycle

a. early period in adulthood 3.32 .597 3.31 .616 3.32 .535

b. middle period in adulthood 3.25 .618 3.18 .657 3.21 .554

c. late period in adulthood 3.01 .687 3.17 .659 3.09 .579

F-value 6.591** 1.885 4.231*

scheffe a, b > c a, b > c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3.15 .665 3.19 .664 3.17 .596

college and upper 3.30 .589 3.25 .624 3.28 .498

t-value -2.433* -.922 -1.919

economic 

activity

a. employment 3.24 .579 3.28 .623 3.26 .523

b. unemployment 3.35 .765 3.33 .718 3.34 .655

c. non-economic activity 3.15 .655 3.11 .641 3.13 .556

F-value 2.210 4.252* 4.014*

scheffe b > c b > c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25 .644 3.12 .652 3.19 .558

2~4 million won 3.12 .654 3.24 .634 3.18 .563

more than 4 million won 3.30 .587 3.31 .650 3.31 .553

F-value 2.648 2.756 1.64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3.29 .590 3.26 .641 3.28 .528

non-metropolitan area 3.09 .687 3.14 .655 3.12 .593

t-value 3.195** 1.692 2.802**

marital 

status

single 3.38 .603 3.32 .722 3.35 .581

married 3.16 .594 3.16 .603 3.16 .518

other 2.78 .899 3.10 .119 2.94 .655

F-value 12.017*** 3.052* 8.485***

scheffe a > c a > c a > c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3.22 .584 3.20 .698 3.21 .548

adventitious blind 3.25 .644 3.29 .722 3.27 .626

congenital low vision 3.20 .629 3.17 .601 3.18 .533

adventitious low vision 3.20 .752 3.33 .655 3.27 .630

F-value .054 1.149 .437

health 

status

non-healthy 3.21 .694 3.08 .649 3.14 .582

average 3.16 .591 3.16 .558 3.16 .454

healthy 3.25 .648 3.30 .695 3.27 .612

F-value .667 3.939* 2.314

scheffe c > a

total 3.21 .638 3.21 .648 3.21 .56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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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미혼 집단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가 기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

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실명시기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맹인의 경우 저시력인에 비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거나 외모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맹인들 역시 저시력인들과 마찬가지

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

외모 만족도는 신체의 부분에 대한 만족 여부가 아닌 외모에 대한 포괄적이고 직관적

인 이미지, 즉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41]. 이 연구에서

는 외모 만족도를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불안, 남에게 주는 느

낌이라고 정의하고,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   로 나타났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    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

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ial satisfaction & satisfaction on boy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area division M SD

appearance satisfaction
facial satisfaction 3.127 .5354

satisfaction on body 2.630 .6930

total 2.936 .5086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를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활동 

상태, 가족의 전체 수입, 실명 시기 및 손상 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0, No. 3.28

<Table 5>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total

M SD M SD M SD

life cycle

a. early period in adulthood 3.00 .566 2.57 .726 2.84 .553

b. middle period in adulthood 3.14 .479 2.61 .677 2.94 .468

c. late period in adulthood 3.24 .581 2.75 .678 3.05 .516

F-value 5.138** .912 1.153*

scheffe c > a c > a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3.18 .532 2.71 .686 3.00 .507

college and upper 3.05 .533 2.52 .689 2.85 .499

t-value 2.278* 2.721** 2.910**

economic 

activity

a. employment 3.12 .482 2.68 .678 2.95 .477

b. unemployment 3.02 .556 2.59 .841 2.86 .578

c. non-economic activity 3.13 .535 2.59 .666 2.95 .521

F-value 1.346 .677 .640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12 .591 2.64 .712 2.94 .562

2~4 million won 3.10 .544 2.62 .674 2.91 .489

more than 4 million won 3.18 .401 2.64 .698 2.98 .441

F-value .714 .034 .40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3.07 .496 2.59 .674 2.89 .475

non-metropolitan area 3.21 .581 2.69 .719 3.01 .548

t-value -2.465* -1.400 -2.333*

marital 

status

single 3.02 .572 2.65 .751 2.88 .559

married 3.15 .484 2.60 .667 2.94 .472

other 3.42 .652 2.77 .627 3.18 .508

F-value 7.767*** .758 4.014*

scheffe c > a c > a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3.09 .446 2.57 .654 2.89 .430

adventitious blind 3.24 .468 2.71 1.005 3.04 .615

congenital low vision 3.18 .545 2.68 .689 2.99 .518

adventitious low vision 3.01 .643 2.57 .658 2.84 .558

F-value 2.141 .874 2.003

health 

status

non-healthy 2.97 .581 2.50 .687 2.79 .530

average 3.12 .540 2.51 .647 2.88 .469

healthy 3.20 .501 2.77 .704 3.03 .509

F-value 5.029** 7.311** 7.582**

scheffe c > a c > a c > a

total 3.13 .535 2.63 .693 2.94 .509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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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노년기 시각장애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성인 전기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최종 학력에 따라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대졸 이상의 학력자보다 얼굴에 대한 만족

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거주 지역에 따라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

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결혼 상태에 따라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타 집단의 얼굴에 대한 만족

도가 미혼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 수준에 따라 외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by appearance perception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unit : persons)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total

M SD M SD M SD

appearance 

significance

하(49) 3.49 .575 2.65 .631 3.17 .498

중(209) 3.13 .452 2.66 .624 2.95 .437

상(136) 2.99 .580 2.58 .808 2.83 .584

F-value 16.811*** .522 8.130***

appearance 

interests

하 (56) 3.40 .515 2.57 .760 3.08 .520

중(210) 3.12 .484 2.61 .615 2.92 .443

상(128) 3.02 .585 2.69 .779 2.89 .591

F-value 10.283*** .876 2.729

   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관심도 수준은 2.5점 미만을 인식이 낮은 집단으

로, 2.5~3.5점 미만을 인식이 보통인 집단으로, 3.5점 이상을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나누

어 각각의 집단별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에 따라 얼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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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가 보통 혹은 높은 여성

에 비해 낮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

모가 성공이나 행복의 요소라고 믿고 이상적인 외모와 현재의 외모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집단이 오히려 얼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분석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외모 인식 및 만족도, 행복감의 각 하위 

요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할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664~.75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317~1.507로 10 미만이며, 상태지수

(CI)는 8.197~27.448로 3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162로 1과 3 사이의 값을 나타내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

appearance 

significance

appearance 

interests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euphoria

appearance significance 1

appearance interests .514*** 1

facial satisfaction -.372*** -.238*** 1

satisfaction on body -.053 .079 .450*** 1

euphoria -.193*** .015 .379*** .172** 1

       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외모 인식의 하위 유형인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 외모 만족도의 하위 유형인 얼

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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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effects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euphoria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uphoria

   

appearance significance -.144 .055 -2.604*

appearance interests .176 .053 3.322**

facial satisfaction .441 .066 6.644***

satisfaction on body -.018 .048 -.378

euphoria 2.125 7.136***

  .170

  .162

 19.975***

   

분석 결과,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 은 .162로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

고, 모형의 적합도       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외

모 인식의 하위요인인 외모 중요도가 행복감에 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

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외모 인식의 하위요인인 외모 관심도와 외모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얼굴 만족도는 행

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얼굴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신체 

만족도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우리 문화에서 이상적인 신체모습이 젊고 날씬하며 점점 서구화된 신

체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대한 개념도 다양화되

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주시하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25세 이상의 시

각장애성인 여성 39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

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 제고와 행복감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적 

개입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    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를 나타냈으며, 외모 중요도가 높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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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조사 대상의 연령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유사한 척도

로 고등학생의 외모 인식을 분석한 Lee(2009)의 연구[45]에서 외모 중요도의 평균이 2.97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능

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 기능과 관계없이 외적으로 보이는 형태

가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6], 아름다운 외모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화 압력 기재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모를 중시하는 

신념을 주입하고, 이를 내면화하도록 조장하고 있다[47]. 이와 같이 이상적 외모를 추구

하고자 하는 욕구 이면에는 이상화된 미적 기준에 부합할수록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

공을 가져온다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48]. 하지

만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게 인식할수록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 사이

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되고[49],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간의 불일치를 지각할 때 

개인은 자기 신체에 덜 만족하게 된다[10].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외모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외모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성인 전

기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17],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가치와 건강한 신체 이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른 기

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차이가 개성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프로

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외모를 중시하

며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

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50].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최종 학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함으로써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삶과 현실에 대해 소극적

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 있다[51]. 신체적 외모 즉, 신체 이미지는 타고난 외

적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이며, 성격

까지 추론하여 대인지각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는 타인들에게는 다른 특성까지도 좋게 지각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만족감이 높아짐으로써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져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52].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모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

될 수 있다. 현대에는 관리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수정ㆍ보완되어 자신이 원하

거나 필요한 이미지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있어 경쟁력이 된다[5]. 외모에 대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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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빠른 정보원이 되고 있다[53].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활용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혜택을 가져올 것

이다.

셋째, 외모 관심도와 얼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결혼 상태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와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도 높아

지고 외모 만족도가 낮으면 주관적 행복감 수준도 낮아진다는 Kim & Lee(2010)의 연구

나 스스로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Kim(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특히 대부분 미모의 연예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

마를 통해 비춰지는 외모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찾아보게 하며,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찾아보고,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하는 외모 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복감은 삶의 질, 만족감과 더불어 단순한 물질적 풍요에 비해 더욱 중요한 삶의 요

소로서 부각되어 사회 각 분야에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되어 가고 있으며, 단순한 물

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가 행복 결정의 주요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54]. 즉 주관적인 행복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외적ㆍ내적인 만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평가되는 신체적인 매력에 대한 자신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모인식개선 프로그램, 외모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외모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를 실증한 국내의 최

초 시도로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시각장애성인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남성들의 뷰티 시장 성장을 감안해 볼 때, 연

구 대상으로 시각장애성인 남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연구 

대상을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다운증후군이나 청각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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